
일시: 2016.3.5.토.14:00 
장소: 까페해방촌 빈가게 
참석자 : 50명(의결권 36명 / 위임 14명) 
 
서기 : 좌인 
사진 : 몽애, 서원 
진행 : 서원, 몽애, 부깽 
 
1부 : 사전행사  
 

1. 초청 공연  
: 양군 조합원 오카리나 & 기타 연주 
 

2. 공동체 소개 ­ 서원진행  
: 순서 : 빈컴퓨터가게, 개미집, 빈마을, 부천모두들, 청주공룡, 부산잘자리, 온지곤지 
: 자세한 활동은 PT 및 동영상 
 

3.  빈고 시상식 수여 ­ 몽애 진행  
환상 : 공동체 기금을 환상적으로 사용한 공동체에게 주는 상 <부산 잘자리 공동체>  
상상 : '지구분담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연대활동'을 해준 조합원에게 주는 상 
<청주공룡의 종민 조합원>  
책상 : 책임감 있고 계획적으로 '이용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주는 상 <기민 
조합원> 
밥상 : 밥먹듯이 '출자활동'을한 조합원에게 주는 상 <고리, 션>  
진상 : 진짜 열심히 '운영활동'을 한 조합원에게 주는 상 <곰자, 좌인 조합원> 

 
2부 : 본회의 
 

1. 성원확인 및 보고  
: 248명 유효조합원 64명 참여자 36명 위임 14분  
: 정족수 충족  
: 의결할 때 레드카드 들면 됨  

 
2. 개회 선언  

 
3. 의사 일정 확정 및 서기 선임  

진행 : 상반기 대표를 맡았던 부깽  
서기 : 좌인 조합원  
: 승인  

 
4. 안건 채택  

: 원안대로 승인  
 

5. 전 회의록 검토 (자료집 7p 참고)  
 

6. 안건심의  



1. 제 1호 안건. 2015년도 활동보고 및 평가  
i. 내용 확인(8p참고) 부깽 발표   
ii. 활동 보고(9~23p 참고) 정민 발표  

1. 매년 50명 조합원이 늘고 있다. 출자금은 늘고 줄었다가 작년 
5500만원이 늘었다.  

2. 공동체현황의 빨간색 표시는 주거공동체. 파란색은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활동하는 활동공동체로 표기되었다.  

3. 조합운영 현황은 상임활동가 회의와 운영 회의를 격주로하며 
매주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4. 각 회의 횟수와 날짜를 기록했다.  
5. 조합원 MT는 2015 에코토피아 캠프로 다녀왔다. 올해는 지리산 

쪽으로 갈텐데 많이 참여해 달라.  
6. 뉴스레터는 곰자 상임활동가가 꾸준핟게 발행을, 해 왔다.  
7. 빈고폰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010­3058­1968로 연락하면 

된다.  
8.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  
9. 명함도 제작됐다. 살구 조합원이 수고해 줬다.  
10.기타 상임활동들이 정리되어 있다.  
11.출자활동은 결산 보고 때 더 자세하게 전달하겠다.  
12.공동체 모임들이 늘면서 공동체통장 갯수가 늘었다.  
13.출자선물 프로젝트도 작년에 계속 추진됐다.  
14.건강보험계 1기도 운영됐다. 43명이 계원으로 활동했다. 월 

1만원씩 회비 납부로 운영됐다.  
15.재무상담도 꾸준하게 진행됐다.  
16.지구분담금 사용 내역이다. 가로안에 o,x 표시는 활동 후기를 

공유했는지에 대한 여부 표시다.  
17.공동체기금은 총 244만원이 배분됐었다. 공동체 위기 지원, 

조합원 조의금, 신생공동체 지원 등에 사용됐다.  
18.교육활동은 꼬뮨학교가 진행됐다. 원래 6강으로 기획됐던 걸 

10강으로 늘렸다.  
19.재무상담과 글 기고 뿐만 아니라 재무설계워크숍도 진행했다.  
20.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사는 빈땅 프로젝트와 공동체 주택 

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22p에 설계도면이 있다.  
21.빈고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빈고를 설명하는 활동도 있었다. 

보강해서 2016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22.공동체들이 회계를 어떻게 운영해야하는 가에 대한 워크숍도 

열렸다.  
23.위 활동들에대한 평가를 활동가 회의에서 진행했다. (24p참고)  

: 원안대로 승인  
 

iii. 결산보고 (25p참고) (오디)  
: 원안대로 승인  

  
2. 제 2호 안건. 잉여금분배(안) (26p참고) (정민) 

 



i. 1안 : 작년 5기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출자지지금 비율이 
2.2%에서 2.0%로 낮췄다. 시중 은행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다. 출자금이 
늘었던 관계로 출자지지금이 2.0%로 낮춰도 출자지지금 전체 액수는 
늘게 되는 상황이다.(5기: 잉여금의 19.2%, 6기: 잉여금의 28.3%) 
빈고적립금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한 안이 2안이다. 
지구분담금과 공동체기금은 5기 활동금액 ­약180만원+여유금­ 으로 
200만원을 맞춘다. 활동가기금은 1개월 활동비와 건강계 1년치 
지원금*2명으로 89만원으로 책정됐다.  

ii. 총회자료집 수정 : 2안에서 출자지지금 비율을 1.8%로 수정되고 빈고 
적립금 비율도 수정되야 함.  

: 2안으로 승인 (25명 찬성, 위임 15명 / 1안: 1명)  
  

3. 제 3호 안건. 2015년도 감사보고 (38p 참고) (우중산책)  
i. 2, 3년 빈고가 내실을 다지는 한 해였던 것 같다. 빈고에 참여하는 

이유가 거대한 은행 시스템을 바꿔보지는 못하겠지만, 소소한 일상을 
바꿔보겠다는 계획으로 진행한게 아닌가 싶다. 2015년에는 외부로 
확장되지 못하고 내부 활동 중심이었던 게 아쉽지 않나. 

ii. 2016년 바람이 있다면 공동체은행 빈고 6년, 7년의 경험, 꼬뮨학교 
동동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외부에 금융과 관련된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의 장에 빈고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 원안대로 승인  
 

4. 4. 제 4호 안건. 2016년도 사업계획(안) (30­31p참고) (부깽)  
: 원안대로 승인  

 
5. 5. 제 5호 안건. 2016년도 조직구성(안) 및 임원구성(안) (32p 참고) (부깽)  

i. 조직구성안, 활동가 구성안, 활동계획안 
: 원안대로 승인  

 
6. 6. 제 6호 안건. 2016년도 예산(안) (33p 참고) (정민)  

i. 수입이 2015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체 공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i. 이용수입 부분을 12%에서 9.6%로 하향되는 안이 활동가회의에서 
제안되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따라 빈고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분담금이 12%일 경우, 잉여금은 700만원 정도가 
되고, 9.6%가 될 경우 잉여금이 450만원 정도가 된다는 의미다.  

: 2016년 예산 중 이용수입 9.6% 안으로 통과 (이용수입12% 4명, 9.6% 26명)   
 

7. 기타안건  
1. 제 7호 안건. 빈고 선언문 채택 (34p 참고) (지음설명, 서원낭독)  

i. 빈고가 7년이 됐는데 정관이 없다. 실제 사람들의 참여와 활동가들의 
참여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  

ii. 빈마을금고 취지문이 초기에 만들어져서 대략의 목적을 만들어 진행해 
왔다. 그때는 빈집이 있고 빈집들의 금고로 이뤄져있어서 집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다. 왜 이 집이 있고 어떤 금고가 필요한가. 지금은 많이 



전환이 되었다. 공동체은행으로 전환됨에따라 은행 자체에 대한 취지문 
필요로 선언문이 정리된 내용이다.  

iii. 공동체은행 빈고 선언문 낭독  
: 원안대로 승인  

 
2. 빈땅 프로젝트 출자안 승인 (38p 참고) (지음)  

i. 땅을 소유권을 확보하되 어떻게 다시 공유지로 만들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올해 연구모임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ii. "빈고는 빈땅 프로젝트에 1,600만원 이하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승인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 판단을 운영회의에 위임해 주십사 요청한 승인 
안건이다.  

: 원안대로 승인 
 

3. 건강보험계 1기 잉여금 처분안 및 2기 운영안 승인 (건강계 회원들의 미니 
총회, 39p 참고) (곰자)  
i. 월 1만원씩 회비를 약 40명 넘는 사람들이 내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다.  
ii. 실제 쓰인 돈은 전체 자금의 12%밖에 안된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90%가 수입이 된다. 우리는 협동조합 형태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돌리는 것이다.  

iii. 6만원은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30%정도는 올해 큰 사고가 나서 
보장금액이 모자를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0만원 적립.  

iv. 작년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영수증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50%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돈이 남아서 + 50%로, 100%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v. 1기 때는 텔레그램방에서 전체 승인 의사를 물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다. 총 50건 신청이 됐었다. 이렇게 
운영하기 어려워서 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임원구성안 참고)  

vi. 2기 예산을 보면, 유사 활동비가 잡혀 있다. 실손보험 비적용부분은 
대체의학, 치과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건강계원 참여자 총 16명 참여 중 12명 승인  
 


